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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지난 칼럼에 센다이에서 김기림의 평화주의를 생

각하자고 제언했다. 이에 관심을 가져 주는 사람들

이 늘어 올 하반기에 센다이에서 행사를 개최할 가

능성이 생겼다. 센다이에 유학을 가거나 여행 가는

사람들이 어쩌다 센다이가 루쉰의 유학지라는 사

실을 알고 그의 시비나 흉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

일은 있어도 김기림을 아는 사람이 없어 안타까웠

던 터였다. 그를 기리는 작은 시비라도 건립돼 센다

이를 거쳐가는 우리 국민이 그의 시비 앞에서 아픈

기억을 새로운 미래의 희망으로 되새길 수 있다면

기쁜 일이다.
 

 

센다이와 그 주변에는 한국인이 꼭 찾아봐야 할 곳이 몇 군데 있다. 우선 센다이에서

동북쪽으로 약 50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이시노마키시(石?市)의 후세 다쓰지(布施辰

治) 현창비(顯彰碑)다. 영화 ‘박열’을 본 사람이면 그 이름에 익숙할 것이다. 후세는

1880년생으로 조선 침략의 부당성과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일제에 저항했

던 조선 청년들을 변론한 사람이다. 그가 조선인 사건과 관련해 처음 변론에 나선 것

은 1919년 2·8독립선언 관련 출판법 위반 사건이었다. 한때 이시노마키시 문화센터

에는 그에 관한 상설 전시 코너가 있었다. 그러나 3·11 동일본대지진으로 문화센터가

침수한 뒤 복합문화시설 구상이 마련돼 새로운 전시실 등이 세워지고 있으나 후세

다쓰지의 상설 전시 코너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우리 정부는 그에게 2004년 건국

훈장 애족장을 수여했으나, 이후 그를 기리는 어떤 행사가 열렸는지 들어 본 바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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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노마키 시민들이 후세 다쓰지를 기리는 운동을 시작한 게 1986년이었다. 그들

의 노력으로 이시노마키시의 한 공원에 현창비가 세워졌다. 그러나 3·11 쓰나미 이후

에 들어선 가설 주택에 가려 ‘민중과 함께 살고, 민중을 위해 죽겠다’는 그의 의지가

잊혀지고 있다. 그가 사회주의자였던 탓에 한국 사회가 그에게 무관심하다면 이념으

로 역사를 지우는 과보가 두렵다.
 

 

이시노마키시에서 서쪽으로 35킬로미터, 센다이에서 북쪽으로 35킬로미터 거리에

후루카와(古川)라는 곳이 있다. 1920년대 일본의 다이쇼 민주주의를 이끈 요시노 사

쿠조(吉野作造)의 고향으로 기념관이 있다. 그가 천황주의를 긍정하고, 민본주의에

입각해 식민지의 합리적 지배를 원했던 관대한 제국주의자였다는 비판은 타당하다.

그럼에도 당대 일본의 최고 지식인들 가운데 드물게도 조선 문제에 관심을 갖고, 3·1

운동에 이해를 표시하며 독립을 주장하는 조선의 청년에게 다가가려 했다. 특히 그

가 여운형의 식견과 인품을 높이 평가해 그가 가진 정의를 일본이 포용하지 못하면

일본에 장래가 없다고 경고한 것은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자로서 보편적 정의에

서고자 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요시노 사쿠조 기념관에서 간혹 그와 조선의

관계를 주제로 한 특별전이 열리지만,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

겠다.
 

 

후루카와에서 다시 북쪽으로 약 17킬로미터, 센다이로부터는 약 52킬로미터 올라가

면 구리하라시가 나온다. 여기에 다이린지(大林寺)라는 절이 있다. 위국헌신 군인본

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글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여기에

이 글이 새겨진 비석이 있다. 안 의사가 뤼순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직전 간수였던 지

바 도시치(千葉十七)에게 써 준 글이다. 안중근의 인격에 감복한 지바가 제대 후에

고향에 돌아가 안중근의 유묵을 소중히 간직하다가 1980년 도쿄 한국연구원의 최서

면 원장을 통해 한국에 기증했다고 한다. 다이린지에는 지바의 유패가 봉인돼 있으

며, 안중근의 유묵이 기증된 뒤 비석이 세워졌다. 안중근이 태어난 9월 2일 해마다

추도 법요가 열린다. 일본 사회가 우경화하던 2013년 말 다이린지의 안중근 위령제

와 현창비를 문제 삼아 일본 우익 시민단체가 미야기현에 항의서를 보낸 적이 있다.

미야기현은 ‘민간단체’가 추진한 것이라고 하여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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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노마키와 후루카와, 구리하라가 모두 조선 독립 운동의 역사와 얽혀 있다. 이 세

도시를 엮어 도호쿠 평화 순례의 길을 열어 한ㆍ일의 시민들이 함께 걸어 보는 것은

어떨까? 3·1운동 100주년이 내년이다. 도호쿠 평화 순례의 길에서 새로운 백 년의 평

화를 상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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